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｜기자칼럼｜

한국종축개량협회

가주최하고한국낙농

경 인회가 주관한

‘2006년 한국홀스타

인품평회’가 지난 18

일·19일양일동안농

협중앙회안성교육원

에서낙농가등5천여

명이 참석한 가운데

성대하게개최됐다. 

농림부·농협중앙회·낙농육우협회·종축개량

산유능력검정중앙회·서울우유·축산신문 공동

후원으로 열린 올해 품평회와 부대행사로 펼쳐진

코리아나세일 및 축산기자재 전시회 등은 참관인

에게최신정보와기술을교류하고습득하는장이

되었다. 

‘품평회를뜨겁게! 챔피언을품안에!’슬로건아

래열린올해품평회에서최고 예의그랜드챔피

언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2리 69-4번지 앞

동산목장(대표이응기·53세)에서출품한‘앞동산

디사이퍼 236호’가차지했다. 

특히 올해 대회는 예습과 복습을 잘하는 학생

이 우등생이 되듯 그 교훈은 지역 품평회가 활성

화된올해중앙대회에서 여실이증명되었다.

지역품평회를개최한양주·포천·이천·안성

지역에서 출품된 젖소들은 지역예선을 거치는 과

정에서 순치가 잘 된데다 축주의 자세 또한 우수

하여각부에서속속상위입상했다.

포천이6개목장(노곡·묵방·미래·근선·은고

개·순해)에서 10두가 상위 입상하여 가장 많고,

그 다음은 양주 3개목장(연산·송라·준이)에서

5두, 이천3개목장(흥천·모과·송야)에서4두, 안

성 3개목장(덕창·윤탁· 우)에서 3두로 이 4개

지역에서상위입상한두수는모두22두로전체36

두 대비무려 61%를차지했다.

또 올해대회는 3두 이상을 출품한 목장 가운데

가장우수한개체를갖고있는목장주에게전달하

는 베스트 쓰리 피메일(Best three females)을 신

설했는데 그 주인공은 출품한 5두 가운데 12부에

서 최우수와 시니어 준챔피언을 차지한‘노곡 스

노우맨루돌프165호’와11부우수1을차지한‘노

곡시드니루돌프 177호’등상위입상우가즐비한

포천소재노곡목장최명회대표가수상했다.

또한코리아나세일에서는어미성적이1만kg 이

상, 체형점수 80점이상인개체 10두를사전에선

정하여 출품해서인지 경매 초반부터 응찰자 사이

1번우 5회, 2번우 13회, 3번우 5회에 걸쳐 경합이

뜨거워져 기본가격 보다 최하 13만원에서 최고 1

백64만원높게경락됐다. 

최고경락가격은구학목장에서출품한‘구학에

어로라인포비트406호’로기본가4백16만원보다

무려 1백64만원이 많은 5백80만원에 하나로목장

홀스타인품평회걸림돌을제거하라!

조용환 편집상무
축산신문사



장주석대표에게낙찰됐다. 올해경매에나선10두

는모두경락됐으며그낙찰가격도기본가격대비

두당평균 62만7천원높은것으로나타났다. 

그랜드챔피언수상자이응기대표는올해로 25

년동안젖소를기르면서그동안전국규모품평회

에 다섯 번이나 출품을 했지만 각부에서 4~5위에

그친것이최고성적이었다한다. 그런데이번에‘앞

동산디사이퍼 236호’를통해 11부에서최우수와

황금유방상을 차지하더니 그 여세를 몰아서 시니

어챔피언과이번대회최고 예의상인그랜드챔

피언등 4관왕을거머쥐었다.

2002년제13회북해도종합축산공진회와2005년

제12회 전일본 홀스타인공진회에서 심사를 맡고

이번에한국홀스타인품평회심사를맡은일본홀

스타인등록협회타카하시쿠니히로기획부장(58세)

은“그랜드챔피언축은 축주가 인도하는 방향으로

서슴없이 따라올 정도로 출품축이 사람과 교감할

정도로순치가잘되었다’고평했다.

이미 미국이나 국·캐나다·일본·화란·덴

마크 등 선진국의 출품자들은 거의 90% 이상이

본인이 아니면 처나 딸이 출품축을 이끄는 것이

아니라인도하는자세로행사에임한다. 그런데우

리나라는 15회 대회를치 는데도불구하고아직

도 많은 축주가 출품축을 인도하는 기술 부족과

자세가 미흡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. 간

혹여성이출품축을인도하기위해심사장에나오

지만 거의 모두는 출품축의 줄을 바짝 잡고 인도

해야하는데시골에서외양간의소를밖으로끌어

내는 식의 방식이 버려지지 않고 행해지고 있을

정도다. 

올해로 네번째 방한하여 품평회를 참관한 (사)

제네틱스홋가이도社토미아라끼심사팀장(수의사)

은“유방부위·흉심·예각성 등 심사점수가 높은

항목이거의비슷할경우는털깎기특히등선의털

깎기가 잘된 개체를 선정한다’고 말하고’출품우

의순치와출품우를이끄는보행정도와자세도상

위입상축을가리는잣대가된다’고강조한다.

일본홀스타인공진회를1백점으로기준할때한

국 홀스타인품평회의 점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

에대해쿠니히로부장에게질문을했더니“운 적

인측면과수준은별반차이가없으나상위그룹과

하위그룹간의차이가너무심하다’고지적했다.

사실 쿠니히로부장은 심사장에서 약 14시간동

안 12부에 걸쳐 출품된 2백11두에 대하여 1등에

서 꼴찌까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순위를 정하면서

느낀소감가운데대부분의미경산우는목부분이

군살이없어야하는데도너무많았다고꼬집었다.

특히유방구조와깊이가미흡한개체가많았으

며, 유두배열과방향이좋지않거나유두길이가긴

개체가 의외로 많았다는 것이 쿠니히로부장이 밝

힐정도로아직도많은개체가출품되지말았어야

됐는데출품됐다는것이다.

아무튼 쿠니히로부장이“행사장소가 노천인 관

계로비가오면어떻게해야할까하고찌푸린하

늘을보면서불안한심사를했다’고토로하고, 아

라끼팀장이’심사장가로길이는어느정도되는데

세로 길이가 너무 짧아 심사하는데 지장이 있다’

고밝혔다.

외국인도지적했듯이이행사를주최하고주관

하는한국종축개량협회와한국낙농경 인회는앞

으로중앙정부등과협의하여국제적인규모를갖

춘실내행사장을 하나쯤건립했으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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